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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따른 방임 및 
자녀의 학업성취 차이: 성장혼합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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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6년 동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찾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다문화청소년패널 1차년도(2011년)부터 6차년도(2016년)의 1,039명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성장혼합모형분석, 다집단 분석,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성장혼합모형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일생
생활스트레스 변화 유형은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 ‘중수준 변화형 집단’, ‘저수준 변화형 집단’의 세 개 잠재계층이 확인
되었다. 둘째,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수준은 6개년도 모두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이 
중수준과 저수준 변화형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의 경우 중학교 시기에서만 저수준 변화형 집단이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잠재계층에 따른 방임적 양육태도의 종단적 
변화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학업성취의 경우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과 중수준 변화형 집단은 학업성취가 
매년 감소하는 패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저수준 변화형 집단은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업성취 수준의 변화가 없다가, 
중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패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
이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어머니가 일상
생활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atent classes in changes of mothers' daily life stress
over six yea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test its relationship with early adolescents' perceived
neglecting parental attitudes 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s. For achieving this purpose, as the study 
sample 1,039 students were gathered from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3rd grade of middle 
school, using Growth Mixture Modeling, Multiple Group Analysis,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atent classes of mothers' daily life stres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high-stable 
trajectory, moderate-changing trajectory, and low-changing trajectory. Second, these three type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early adolescents' perceived neglecting parental attitudes and academic 
achievements. Third, early adolescents' perceived neglecting parental attitude were not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classes while academic achievements we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provid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daily life stress and early 
adolescents' perceived neglecting parental attitudes 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viding social support to overcome daily life stress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s : Daily Life Stress, Parental Neglect, Academic Achievement, Growth Mixture Model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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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많은 연구는 기혼여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가

족관계, 대인관계, 건강관계, 경제문제 등의 스트레스가 
자신의 심리적 건강[1-2]뿐 아니라 자녀의 인지 및 정서
조절 등의 특성[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일상생활스트
레스가 결혼의 질, 결혼적응, 부모효능감, 탄력성 등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밝히고 있다[4-6]. 하지만 다
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관련된 대다수 
연구가 횡단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어머
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
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스트레스의 변
화 양상이 양육과정 및 자녀 발달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 종단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족시스템이
론에 따르면 가족은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한 가족 구성원의 하나의 특성은 자신의 다른 특성에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이에 본 연구는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 방법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
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다
집단 분석에 기초한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잠재계층
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의 변화 패턴 및 
학업성취 변화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자녀에 대한 낮은 반응 및 요구 수준의 특징을 보이는 
방임적 양육태도[8 재인용]는 자녀의 학습태도, 학업성
적,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1].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부모
의 방임은 자녀의 학교적응, 우울,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2].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부모역할만족도, 부부갈등, 우울, 양육스
트레스 등의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13-15], 특히 결혼생
활의 어려움은 방임적 양육태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6]. 이에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일상생활스트레스 또한 방임적 양
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학업과 관련된 문제이다[17]. 많은 선행연구는 다문화 가
정의 자녀들이 비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보다 학업성취 수
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8-19]. 자녀의 학업성
취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등의 심리적 특성이 보고되고 있다[20-21].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지원도 자녀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데[22],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높을 때 교
육적 관여 및 지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에 대한 연구들이 횡단 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다른 
특성 및 자녀 특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6개 년도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 
이질적인 잠재계층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
계층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및 학업성
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둘째, 어
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학업성취 간 관련성을 확
인한 많은 연구들이 비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패널 데이터
에 기초한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어머니와 자녀의 학업
성취 간 관련성을 살펴본다는 차별점이 있다. 셋째, 다문
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 연구가 집단 전체의 특성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
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패턴에 기초
한 잠재계층별로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및 학
업성취의 종단적 변화 패턴을 확인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6년 

동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
을 찾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
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
에 따라 어떠한 잠재계층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2)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방임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3) 확인된 잠재계층별로 방임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
업성취의 종단적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다문화청소년패널

연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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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1차년도(2011년)∼6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종단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며[23], 본 연구
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자녀의 1,039 쌍 자료를 사용하
였다. 

 
2.2 연구 도구

2.2.1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어머니가 지각한 일상생활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 1차년도(2011)부터 6차년도
(2016)의 6개 년도에 동일한 각 8문항을 사용하였다. 어
머니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아주 많이 그렇다(4점)’
의 선택지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시부모 또는 시댁식
구 때문에 걱정이었다.’등의 자녀, 남편, 친구, 시부모 또
는 시댁식구, 친정부모 또는 친정식구, 가족과 보내는 시
간, 가족의 건강, 가족에 대한 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2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90, 2
차 α=.89, 3차 α=.89, 4차 α=.89, 5차 α=.89, 6차 α
=.89로 확인되었다.

2.2.2 방임적 양육태도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 1차년도(2011) 5문항, 2차년도(2012)
부터 6차년도(2016)까지 7문항의 동일 측정 문항을 사
용하였다. 자녀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
(4점)’ 의 선택지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부모님(보호자)
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
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79, 2차 α=.77, 3차 α=.76, 4차 α=.79, 5차 α=.81, 
6차 α=.81로 확인되었다.

    
2.2.3 학업성취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여 

학업성취를 확인하였다.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 점
수는 자녀가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학업성취 수준을 ‘매
우 못하는 편이다(1점)’∼‘매우 잘하는 편이다(5점)’로 보
고한 결과이다[2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75, 2
차 α=.74, 3차 α=.79, 4차 α=.80, 5차 α=.79, 6차 α
=.79로 확인되었다.

2.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자료 활동 승인을 받

은 후 6개년도〔1차년도(2011년)∼6차년도(2016년)〕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Mplus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스트레스, 
방임적 양육태도, 학업성취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일상
생활스트레스가 6년 동안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
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MM) 방법을 활용하였다. 무변화 
모형, 1차 함수 모형, 2차 함수 모형 비교를 통해 변화 
추정의 최적모형을 선택한 후, 이질적인 특징을 갖는 잠
재계층을 확인하였다.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
해 AIC, BIC, SABIC, Entropy, LMR, BLRT, 분류의 
질,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24 재인용]. 
셋째,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
육태도와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확인된 잠재계층별로 방임
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의 종단적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에 기초한 성
장혼합모형 방법을 사용하였다[25].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차년도(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연
령은 20대 21명(2.0%), 30대 432명(41.6%), 40대 557
명(53.6%), 50대 이상 29명(2.8%)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99명(9.5%), 고졸 500명(48.1%), 대학(2∼3년
제  졸업) 278명(26.8%), 대학교(4년제  졸업) 155명
(14.9%),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7명(.7%)이다. 어머
니의 출신국가는 중국(한족,  기타민족) 70명(6.7%), 중
국(조선족) 184명(17.7%), 베트남 31명(3.0%), 필리핀 
258명(24.8%), 일본 409명(39.4%), 태국 38명(3.7%), 
기타 49명(4.7%)이다. 자녀의 성별은 남자 513명
(49.4%), 여자 526명(50.6%)이며, 연령은 9세 78명
(7.5%), 10세 926명(89.1%), 11세 31명(3.0%), 12세 4
명(.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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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f CFI TLI RMSEA SRMR
Mean

Intercept Linear Quadratic

No growth 151.875*** 19 .938 .951 .082
(.070-.094) .063 1.836***

Linear 102.693*** 16 .959 .962 .072
(.059-.086) .052 1.850*** -.005

Nonlinear 44.398*** 12 .985 .981 .051
(.035-.067) .029 1.927*** -.096*** .017***

* p<.05, ** p<.01, *** p<.001

Table 2. Model fit information for model selection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p) BLRT(p)
Posterior probabilities

1 2 3 4 5

1 12485.627 12530.141 12501.556 N/A N/A N/A 1.00
2 10751.767 10816.065 10774.776 .853 .0000 .0000 .94 .96

3 10382.311 10466.393 10412.399 .785 .0000 .0000 .91 .87 .92
4 10308.227 10412.093 10345.394 .773 .4328 .0000 .89 .91 .83 .86

5 10230.130 10353.781 10274.377 .765 .1074 .0000 .87 .80 .75 .84 .90

Table 3. Fit Indices for 1- to 5-class growth mixture models

Variables Category N %

Mothers’ age 
(yr)

20-29 21 2.0
30-39 432 41.6
40-49 557 53.6
<50 29 2.8

Mothers’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graduated 99 9.5

High school graduated 500 48.1
College graduated 278 26.8

University graduated 155 14.9
Graduated school 

graduated 7 .7

Mother’s 
nationality

China(Han Chinese) 70 6.7
China (Korean-Chinese) 184 17.7

Vietnam 31 3.0
Philippine 258 24.8

Japan 409 39.4
Thailand 38 3.7

etc. 49 4.7
Child’s
gender

Male 513 49.4
Female 526 50.6

Child’s age 
(yr)

9 78 7.5
10 926 89.1
11 31 3.0
12 4 .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39)

3.2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특성 검증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최적의 변화 추세

를 검증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 1차 함수(linear) 모형, 2

차 함수(quadratic) 모형을 비교하였으며, Table 2에 제
시되어 있듯이 , CFI, TLI, RMSEA, SRMR을 고려했
을 때, 2차 함수(quadratic) 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선형의 2차 함수에 기초한 성장혼합
모형 분석을 통해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다.

Table 3 및 Table 4에 제시되어 있는 성장혼합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AIC, BIC, SABIC, Entropy, LMR, 
BLRT, 분류의 질, 해석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잠재계층 
수가 3개인 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류된 3개의 잠재계층의 형태 및 특징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잠재계층1은 분석대상 중 157명(15.1%)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은 2.631(p<.001), 선형변화율 
.022(p>.05), 2차변화율 -.001(p>.05)로 나타났다. 즉, 
잠재계층1은 초기값부터 가장 높은 일상생활스트레스 수
준을 보이면서 6차 시점까지 변화없이 가장 높은 일상생
활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2는 분석대상 중 385명(37.1%)이 포함되었
으며, 초기값은 2.160(p<.001), 선형변화율 -.159(p<.001), 
2차변화율 .027(p<.001)로 나타났다. 즉, 잠재계층2는 
초기값부터 계속적으로 중간 수준의 일상생활스트레스를 
보이는 집단이며, 1차년도에서 2차년도까지 감소하고, 2
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6차년도에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중수준 변화형 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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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3은 분석대상 중 497명(47.8%)이 포함되었

으며, 초기값은 1.520(p<.001), 선형변화율 -.085(p<.001), 
2차변화율 .015(p<.001)로 나타났다. 즉, 잠재계층2는 
초기값부터 계속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일상생활스트
레스를 보이는 집단이며, 1차년도에서 2차년도까지 감소
하고,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6차
년도에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저수준 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Model
Class proportions

1 2 3 4 5
1 100

2 29.3 70.7 
3 15.1 37.1 47.8 

4 4.0 42.3 37.2 16.5 
5 3.8 32.6 6.8 15.4 41.4 

Table 4. Class proportions for the five profile 
solution(%)

※ Class 1: High-stable trajectory,  Class 2: Moderate-changing 
trajectory, Class 3: Low-changing trajectory

Fig. 1. Profile plot of latent classes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Quadratic

1 2.631***(.065) .022(.053) -.001(.009)

2 2.160***(.061) -.159***(.029) .027***(.005)

3 1.520***(.028) -.085***(.018) .015***(.003)

* p<.05, ** p<.01, *** p<.001

Table 5.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3.3 잠재계층에 따른 방임적 양육태도, 학업성취 평
균 차이 비교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
화 패턴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방임
적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먼
저,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의 경우 초등학교 4학
년 시기(2011년)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2016년)까지 6
차년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를 활용한 사후 분석 결과, 6차년도 모두에서 고
수준 무변화형 집단이 중수준과 저수준 변화형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방임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의 학업성취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서는 잠재계
층에 따른 차이가 없는 반면, 중학교 1, 2, 3학년 시기에
서는 잠재계층에 따른 학업성취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Scheffé를 활용한 사후 분석 결과, 중학교 
1, 2, 3학년 시기 모두에서 저수준 변화형 집단이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업성취 수준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잠재계층별 방임적 양육태도 및 자녀의 학업성
취의 종단적 변화 양상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잠재계층에 
따른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및 학업성취의 종
단적 변화양상을 다집단 성장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25].

먼저, 방임적 양육태도의 평균 초기치는 3개 잠재계층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 
중수준 변화형 집단, 저수준 변화형 집단 순으로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종단적 변화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의 평균 초기치는 3개 잠재계층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 저수준 변화형 집단, 중수준 변화형 
집단,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과 중수준 변화형 집단은 학
업성취가 매년 감소하는 패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저
수준 변화형 집단은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업성취 수준의 
변화가 없다가, 중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패턴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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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D F Scheffé

Parental 
neglect

2011 
Parental neglect

Class 1 157 1.95 .63 
11.51*** 2,3<1Class 2 385 1.76 .62 

Class 3 497 1.69 .57 

2012 
Parental neglect

Class 1 157 2.05 .57 
26.20***  3<2<1Class 2 385 1.89 .54 

Class 3 497 1.72 .51 

2013 
Parental neglect

Class 1 157 1.97 .55 
16.08***  2,3<1Class 2 385 1.77 .50 

Class 3 497 1.70 .51 

2014 
Parental neglect

Class 1 157 1.89 .53 
8.58***  2,3<1Class 2 385 1.75 .49 

Class 3 497 1.70 .50 

2015
Parental neglect

Class 1 157 1.86 .49 
6.17** 2,3<1Class 2 385 1.73 .50 

Class 3 497 1.70 .50 

2016 
Parental neglect

Class 1 157 1.84 .48 
5.11** 2,3<1Class 2 385 1.72 .46 

Class 3 497 1.70 .48 

Academic 
achievement

2011 Academic 
achievement

Class 1 157 3.34 .75 
0.79 Class 2 385 3.41 .65 

Class 3 497 3.42 .69 

2012 Academic 
achievement

Class 1 157 3.35 .73 
2.28 Class 2 385 3.36 .63 

Class 3 497 3.45 .72 

2013 Academic 
achievement

Class 1 157 3.35 .74 
3.43* Class 2 385 3.38 .68 

Class 3 497 3.48 .73 

2014 Academic 
achievement

Class 1 157 3.00 .73 
5.44** 1<3Class 2 385 3.11 .68 

Class 3 497 3.21 .75 

2015 Academic 
achievement

Class 1 157 2.95 .72 
6.60** 1<3Class 2 385 3.09 .71 

Class 3 497 3.19 .76 

2016 Academic 
achievement

Class 1 157 2.95 .76 
3.69* 1<3Class 2 385 3.10 .75 

Class 3 497 3.14 .75 
※ Class 1: High-stable trajectory, Class 2: Moderate-changing trajectory, Class 3: Low-changing trajectory

* p<.05, ** p<.01, *** p<.001

Table 6. One-way ANOVA comparison of parental neglect and academic achievement

Parameter Estimate
Class 1 Class 2 Class 3

Parental 
neglect

Intercept 2.006*** 1.812*** 1.701*** 
Linear -.016 -.005 .004

Quadratic -.004 -.003 -.001
Academic 
achieveme

nt

Intercept 3.388*** 3.435*** 3.449***
Linear -.093** -.099*** -.026

Quadratic .000 .005 -.008*

* p<.05, ** p<.01, *** p<.001

Table 7. Multiple group analysis

4.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6년 동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찾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
학교 3학년 시기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
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방
법을 활용하여 6년 동안의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
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을 확인한 결과, 세 개의 이질적인 
특징을 보이는 잠재계층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잠재계층
집단은 1차년도(초등학교 4학년)부터 6차 시점(중학교 3
학년)까지 변화없이 가장 높은 일상생활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서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으로 명명
하였으며, 분석대상의 157명(15.1%)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잠재계층집단은 1차년도부터 계속해서 중간 수준의 
일상생활스트레스를 보이는 집단이며, 1차년도에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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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까지 감소하고,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6차년도에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중수
준 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분석대상의 385명
(37.1%)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잠재계층집단은 1차년도
부터 계속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일상생활스트레스를 보
이는 집단이며, 1차년도에서 2차년도까지 감소하고, 2차
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6차년도에 증
가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저수준 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분석대상의 497명(47.8%)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의 특징은 첫째, 잠재계층 내 완만한 변화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세 잠재계층의 일상생활스트레스의 큰 변화
는 없다는 점이다. 즉, 일상생활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6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높은 일상생활스트레스를 보
이는 반면, 일상생활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6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낮은 일상생활스트레스를 보인다는 것이
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녀, 
남편, 친구, 시부모 또는 시댁식구, 친정부모 또는 친정식
구,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가족의 건강, 가족에 대한 의무 
등과 관련된 일상생활스트레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발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어머니가 일상생활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확립과 상담프로그램 운
영 등의 적극적인 우리 사회의 정책적 지원 노력 또한 필
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와 학업
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자녀가 지각한 방임
적 양육태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부터(2011
년) 중학교 3학년 시기(2016년)까지 6개년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
적으로 일상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이 중수준과 저수준 변화형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이 방임
적 양육태도를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16]를 지지
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 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26], 본 연구는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
려움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반복적인 스트레스 또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긍
정적인 양육태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육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는 노력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요구된다.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시기에서는 잠재계층에 따른 평
균 차이가 없는 반면, 중학교 시기에서는 잠재계층에 따
른 학업성취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
태도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더 많은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이 누적된다
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지지, 학교활동 참여 등의 부모의 
교육관여가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27-29], 일상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중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교
육적 관여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잠재계
층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및 학업성취
의 종단적 변화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다집단 성장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
태도는 3개 잠재계층집단 모두 종단적 변화양상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학업성
취의 경우 3개 잠재계층집단 모두 종단적 변화양상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고수준 
무변화형 집단과 중수준 변화형 집단은 학업성취가 매년 
감소하는 패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저수준 변화형 집
단은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업성취 수준의 변화가 없다가, 
중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본 연구는 어머
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의 자녀들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학업성취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문화 가정과 비다문
화 가정 간 학업성취 차이의 상당 부분이 학교교육 기회
의 불평등에 기인하는데[18],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육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
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6개 년도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 이질적
인 잠재계층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방임적 양육태도 및 학업성취에 차
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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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양상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지만, 학업성취의 변화 추세는 모든 
잠재계층에서 동일하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관계없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
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한다는 실제적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
의 일상생활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 따른 방임적 양육태
도 및 학업성취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발달에 고유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
문화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
가 지각한 양육태도 및 학업성취에 어떤 차별점이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의 한계 때문에 자기
보고식 학업성취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다문화 가정 어머
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의 변화 양상과 학업성취 간 보다 
타당한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실제 학업성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에서는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의 변화 양상과 부정
적 양육태도 중 하나인 방임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
지 살펴보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과 비다문화 가정 어머니 및 자녀에 대한 비
교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일상스트레스에 따른 방임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
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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